
- 1 -

 시 청 자 의 견 일 일 보 고 서 [1.25]

Ⅰ. 상담실적

ㅇ 상담기간: 2023. 1. 20.(금) 06:00 ～ 2023. 1. 24.(화) 23:00

ㅇ 상담건수1): 2,302건

Ⅱ. 주요의견 내용

Ⅲ. 청원현황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ㅇ 신규청원

     - ‘아침마당’ 외 9건. 

     
  ㅇ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 편성 호평(26명)

   -프로그램명 :「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

-방송일시 : 2023. 1. 24.(화) 1TV (14:10-15:45)

    ‘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KBS에

서 중계해준 덕분에 박진감 넘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씨름이라는 종목을 재

발견 할 수 있었다. 설날을 맞아 공영방송 KBS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인 씨

름 대회를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 방송 제언(21명)

   -프로그램명 :「설 기획 1020 전국노래자랑」

-방송일시 : 2023. 1. 22.(일) 1TV (12:10-13:50)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설 기획 1020 전국노래자랑」이 방송됐다. ‘1020’ 특

집인 만큼 10대와 20대가 주인공이 되어 끼와 재능을 펼쳤는데, 전 국민이 사랑하

는 방송에서 연령의 제한을 둔 점이 안타까웠다. 다양한 연령대가 출연했더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고, 진행자 김신영 씨가 해당 프로그램만의 구수한 정감을 살리지

못하는 점도 아쉬웠다.

http://petitio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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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2,302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2) 계
1,219 25 - - 1,058 2,302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1,164 835 42 - 1 260 2,302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526 1,776 - 2,302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971 4 102 225 2,302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ㅇ「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
- 편성 호평

ㅇ 일일드라마「태풍의 신부」
- 결방 제언

【보 도】
ㅇ「KBS 뉴스 9」
- 보도 제언

【시사․교양】
ㅇ「설 기획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방송 제언

ㅇ「설 특집 옛날TV 그땐 그랬지」
- 방송 호평

【연예․오락】
ㅇ「설 기획 1020 전국노래자랑」
- 방송 제언

ㅇ「KBS 설 대기획 송골매 콘서트
<40년만의 비행>」

- 방송 호평

【드라마】
ㅇ 주말드라마「삼남매가 용감하게」
- 극본 제언

【방 송】
ㅇ「설 기획 6시 내고향」
- ‘묵밥’ 연락처 문의 110건

ㅇ「설 기획 2TV 생생정보」
- ‘런치 뷔페’ 연락처 문의 78건

ㅇ「KBS 뉴스 9」
- ‘보도 제언’ 54건

ㅇ「설 기획 가요무대」
- ‘편성’ 문의 42건

ㅇ「일일드라마 태풍의 신부」
- ‘편성’ 문의 27건

【기 술】
ㅇ「난시청」문의 4건

【경 영】
ㅇ「홈페이지」문의 60건
ㅇ「프로그램 구입」문의 21건
ㅇ「전화교환」문의 13건
ㅇ「수신료」문의 2건
ㅇ「견학」문의 2건 외 4건

【기 타】
ㅇ 한전 문의사항 포함 225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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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 편 성 ]

편성 호평

ㅇ「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26명)

- 2023. 1. 24.(화) 1TV (14:10-15:45)

- ‘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실내체육관

에서 열렸다. KBS에서 중계해준 덕분에 박진감 넘치는 재미

를 느낄 수 있었고, 씨름이라는 종목을 재발견 할 수 있었다.

설날을 맞아 공영방송 KBS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인 씨

름 대회를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결방 제언

ㅇ 일일드라마「태풍의 신부」(14명)

- 2023. 1. 23.(월) 2TV (19:50-20:30)

- 매일 저녁 시청한다. 최근 강바다(오승아 분)가 은서연(박하나

분)의 어깨에 있는 별점을 확인하면서 은서연이 강바람임을 알

게 되는 내용이 그려졌다. 정체가 탄로 난 은서연이 어떻게 강

바다에게 맞설지 궁금했는데, 이날 결방이 되어 답답했다. 추후

에는 극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 보 도 ]

보도 제언

ㅇ「KBS 뉴스 9」‘[여론조사]① “윤 대통령 못 한다 54.7%, 잘

한다 36.3%”’(10명)

- 2023. 1. 21.(토) 1TV (21:00-21:40)

-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각도로 전했다.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전했는데,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

로 답했다고 보도했다. 나이, 성별, 지역 등에 따라 성향이 달라

질 수 있는데, 표본을 얼마나 공정하게 구성했는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최근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로 여겨져 안타깝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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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세부내용

[ 시사․교양 ]

방송 제언

ㅇ「설 기획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4명)

- 2023. 1. 21.(토) 1TV (08:30-09:30)

- 시대가 변하며 설 풍경도 달라졌다. 이날 옛날과 지금의 설날

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세뱃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초등학생 기준 5만 원부터 준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고금

리･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주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뱃돈은 각자의 생활

수준에 맞게 주는 것이다.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내

용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방송 호평

ㅇ「설 특집 옛날TV 그땐 그랬지」(3명)

- 2023. 1. 21.∼2023. 1. 22. (토-일) 1TV 방송. (총 2부작)

- 1부에서는 여행에 대한 추억을, 2부에서는 장기 자랑 대회의

열풍을 추억해보았다. 방송을 통해 잊고 있던 시절의 감성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고,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즐

거웠다. KBS에서 옛 기록을 발굴하고 손질하여 진귀한 이야

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매해 명절마다 이런 좋은 방송을 제

작해주면 좋겠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 연예․오락 ]

방송 제언

ㅇ「설 기획 1020 전국노래자랑」(21명)

- 2023. 1. 22.(일) 1TV (12:10-13:50)

-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설 기획 1020 전국노래자랑」이

방송됐다. ‘1020’ 특집인 만큼 10대와 20대가 주인공이 되어 끼

와 재능을 펼쳤는데, 전 국민이 사랑하는 방송에서 연령의 제

한을 둔 점이 안타까웠다. 다양한 연령대가 출연했더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고, 진행자 김신영 씨가 해당 프로그램만의

구수한 정감을 살리지 못하는 점도 아쉬웠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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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ㅇ「KBS 설 대기획 송골매 콘서트<40년만의 비행>」(7명)

- 2023. 1. 21.(토) 2 TV (21:20-23:50)

- 전설의 록그룹 ‘송골매’가 해당 방송을 통해 완성도 높은 무대

를 선사했다. 그간 대부분의 음악 방송들이 K팝과 트로트에

쏠려, 중장년층 남성 시청자들이 즐길만한 음악 프로그램이 전

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날 모처럼 록(Rock) 음악을

감상하며 젊은 시절이 떠올라 엔도르핀이 샘솟는 기분이었다.

수준 높은 콘서트로 좋은 에너지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 드라마 ]

극본 제언

ㅇ 주말드라마「삼남매가 용감하게」(10명)

- 2023. 1. 22.(일) 2TV (20:00-21:20)

- 이상준(임주환 분)과 장지우(정우진 분)의 친자 관계 불일치

서류를 빼돌리는 장영식(민성욱)의 모습이 그려졌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자 논란 설정이 식상하고 지루하

게 느껴진다. 그뿐 아니라 아들을 납치하는 이장미(안지혜 분),

혼외자, 겹사돈 등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이 그

려진다. 공감 가능한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